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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시한부 파업 “돌입”
노조, 근로자 희생만 강요해 불만 … 대형 사업장 연쇄파업 우려

금호타이어 노조가 7월24일부터 사흘 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광주 등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현

실화되고 있다.

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7월23일 <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6호>를 통해 24일부터 26일까지 시한부 파업에

들어간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노조는 7월24일 오후 6시 광주공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주․야 2교대 파업에 나서는 전 조

합원에게 행동지침을 전달했다.

노조는 27일부터는 다시 생산량 50%의 태업 투쟁으로 전환키로 했다.

노조 관계자는 “수차례 협상에도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입장을 전혀 굽히지

않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”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.

금호타이어는 그동안 임금 7.48% 인상, 성과금 지급, 실질임금 하락분 보전 등을 요구하는 노조 측에 맞서

임금 동결 및 정기승호 보류 등 7개항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체 근로자의 17.9%인 706명을 정리해고하

겠다며 7월17일 <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합의 요청 통보서>를 발송했다.

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협상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가운데 파업 장기화 우려가

높아지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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